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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management behavior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00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rough an online self-report survey using convenience sampling. The survey measured time management behavior,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ion analysis with PROCESS Macro Model 4. The results showed that time management behavio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regulated learning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procrastination. Self-regulated learning was also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procrastination. In addition, time management behavior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regulated learning, and self-regulated learning had a negative effect on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indirect effect of time management behavior on academic procrastination through self-regulated learn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ng that self-regulated learning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management behavior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n integrated approach that combines time management strategies with self-regulated learning interventions when designing educational and counseling programs to reduce academic procrastin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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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는 학업과 진로를 탐색하고 대인관계와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발달과업을 수행하게 된다(Arnett, 2000). 특히 대학생은 고등학교 시기와 달리 수업 선택, 과제 수행, 시험 준비, 비교과 활동, 진로준비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므로 자기주도적인 학업 수행 능력이 요구된다(Wolters and Brady, 2021). 대학의 학습 환경은 학생 개인에게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업 행동을 조절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요구한다(Park et al., 2006).

      그러나 학업지연행동은 대학생에게 비교적 널리 나타나는 자기조절의 어려움으로, 학생들은 과제나 시험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학업 수행을 불필요하게 미루는 경향을 보인다(Steel, 2007). 학업지연행동(academic procrastination)은 학업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필요하게 지연하는 행동을 의미하며(Shin et al., 2005), 단순한 시간 관리의 실패를 넘어 자기조절의 실패로 이해된다(Steel, 2007). 이러한 행동은 학업 수행의 질 저하, 학업성취 감소, 스트레스 증가, 불안 및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Lee and Yang, 2011). 특히 대학생의 경우 학업 수행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강조되기 때문에, 학업지연행동은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준비 과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and Yang, 2013).

      학업지연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예측 요인 중 하나는 시간관리행동이다. 시간관리행동은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며, 계획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Park et al., 2006). Macan et al.(1990)은 대학생의 시간관리행동이 학업 수행 및 스트레스와 관련됨을 보고하였으며, Aeon et al.(2021)의 메타분석에서는 시간관리가 학업 장면의 지연행동과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olters and Brady(2021)는 시간관리를 자기조절학습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설명하면서, 학습자가 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시간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과정이 학업지연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시간관리행동이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과 관련된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간관리행동이 학업지연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라 하더라도, 시간관리행동만으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학습계획이나 수행 의도를 형성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연행동은 계획한 행동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의도와 행동 간의 간극과 관련된다(Van Hooft et al., 2005). 따라서 시간관리행동이 실제 학업 수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 동기 및 행동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심리적 기제가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심리적 기제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주목할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자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인지, 정서, 동기 및 행동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Zimmerman, 2002).

      실제로 Jung(2005)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동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동기조절은 학습목표를 유지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와 효능감을 조절하는 과정이며, 인지조절은 학습 내용을 이해·조직화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활용하는 과정이다. 행동조절은 학습환경을 관리하고 계획한 학습행동을 실행하며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단일한 학습기술이 아니라 학습자의 동기, 인지, 행동 조절이 함께 작용하는 다차원적 구성개념임을 보여준다. 더불어 최근 디지털 및 AI 기반 학습환경에서는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과정을 점검하며,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Faza and Lestari, 2025).

      이러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은 학업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활용하며, 학습과정에서 자신의 동기와 행동을 점검·조절함으로써 계획한 학습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Jung, 2005; Zimmerman, 2002).

      반면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낮은 학생은 과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즉각적인 만족이나 회피 행동에 영향을 받아 학업 수행을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Steel, 2007).

      선행연구에서도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지연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 Steel(2007)의 메타분석에서는 자기통제, 충동성, 조직화 능력 등 자기조절 관련 요인이 학업지연행동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mone et al.(2020) 역시 시간관리와 메타인지 전략을 포함한 자기조절학습 전략이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유의하게 낮추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업지연행동이 단순한 시간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한 학습 행동을 실제로 수행하고 유지하는 자기조절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여준다.

      시간관리행동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 수행 과정에서 밀접하게 연결된다. 시간관리행동은 단순히 일정을 작성하거나 시간을 배분하는 기술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점검하고 계획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는 자기관리 과정이다(Macan, 1994). 이러한 과정은 Zimmerman(2002)이 제안한 자기조절학습의 순환적 과정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은 학습자의 지속성, 자기평가 및 학습행동 조절과 연결될 수 있다(Wong et al., 2021). 즉, 시간관리행동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 행동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동을 선택하며, 계획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자기조절학습의 행동적 기반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Wang and Sun(2023)은 시간에 대한 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이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간 관련 행동이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 학업지연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시간관리행동은 학업지연행동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시간관리행동,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각각 살펴본 경우가 많았으며, 시간관리행동이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시간관리행동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에서 시간관리행동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시간관리행동,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지연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시간관리행동,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지연행동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의 시간관리행동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 P대학교와 D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편의표집을 통해 총 103명의 응답을 수집하였으며, 이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동일한 응답을 반복하는 등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된 3부를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0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자료에는 결측값이 없어 별도의 결측치 처리는 실시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47명(47.0%), 여학생 53명(53.0%)이었으며, 연령은 20~27세 범위로 분포하였다. 전공계열은 공학계열(24.0%)이 가장 많았으며, 학년은 4학년(32.0%), 2학년(29.0%), 1학년(25.0%), 3학년(24.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Frequency Distribution
            (N=100)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47
            	47.0
          

          
            	Female
            	53
            	53.0
          

          
            	Age
            	20
            	11
            	11.0
          

          
            	21
            	27
            	27.0
          

          
            	22
            	28
            	28.0
          

          
            	23
            	11
            	11.0
          

          
            	24~27
            	23
            	23.0
          

          
            	Major
            	Engineering
            	24
            	24.0
          

          
            	Social
            	18
            	18.0
          

          
            	Business
            	16
            	16.0
          

          
            	Humanities
            	12
            	12.0
          

          
            	Others
            	30
            	30.0
          

          
            	Grade
            	1st
            	25
            	25.0
          

          
            	2nd
            	29
            	29.0
          

          
            	3rd
            	24
            	24.0
          

          
            	4th
            	22
            	22.0
          

          
            	Total
            	
            	100
            	100.0
          

        

        

      

      
        2. 측정도구
        시간관리행동은 Britton and Tesser(1991)의 척도를 바탕으로 Lee(2000)가 수정·보완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 5개 하위요인(목표세우기, 우선순위정하기, 계획세우기, 실행하기, 평가하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관리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Britton and Tesser(199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으며, Lee(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4이었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Jung(2005)이 개발한 대학생용 자기조절학습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88문항으로 동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한다. Jung(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7이었다.

        학업지연행동은 Aitken(1982)이 개발한 API(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를 Park and Kwon(199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Aitken(198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으며, Park and Kwon(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5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4이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Model 4에 대한 연구 모형은 [Fig. 1]에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우선,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간관리행동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동시에 투입한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검토하였다. 간접효과의 표집분포는 정규성을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정규분포를 전제로 하는 검정방법보다 통계적 검정력이 높고 제1종 오류를 비교적 적절하게 통제하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이 권장된다(Fritz and MacKinnon, 2007; Preacher and Hayes,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Fig. 1] 
				
          

          
            Conceptual Research Model.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시간관리행동 M=3.009(SD=.715), 자기조절학습능력 M=2.937(SD=.850), 학업지연행동 M=2.938(SD=.849)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댓값은 최대 .213, 첨도의 절댓값은 최대 .542로, Kline(2011)이 제시한 정규성 판단 기준(왜도 3미만, 첨도 10미만)을 충족하여 정규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M
              	SD
              	Skewness
              	Kurtosis
            

          
          
            	Time Management
            	3.009
            	.715
            	-.213
            	.184
          

          
            	Self-Regulation Learning
            	2.937
            	.850
            	-.176
            	-.312
          

          
            	Academic Procrastination
            	2.938
            	.849
            	.019
            	-.542
          

        

        

        Pearson 적률상관분석 결과, 시간관리행동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731, p<.01), 학업지연행동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638, p<.01).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지연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677, p<.01). 또한 시간관리행동과 자기조절학습능력 간 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학업지연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시간관리행동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동시에 투입한 회귀모형에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두 예측변인의 공차한계는 .466, 분산팽창지수(VIF)는 2.14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Matrix of Major Variables
          
          

        

        
          
            
              	Variable
              	1
              	2
              	3
            

          
          
            	1. Time Management
            	1
            	-
            	-
          

          
            	2. Self-Regulation Learning
            	.731***
            	1
            	-
          

          
            	3. Academic Procrastination
            	-.638***
            	-.677***
            	1
          

        

        
          
            ***p<.001
          

        

        

      

      
        2.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 
        시간관리행동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시간관리행동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시간관리행동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732, p<.001). 이는 시간관리행동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일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모형의 설명력은 53.6%로 나타났으며,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13.402, p<.001).

        다음으로 시간관리행동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시간관리행동은 학업지연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β=-.299, p<.01), 자기조절학습능력 역시 학업지연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63, p<.001). 이는 시간관리행동과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모형의 설명력은 50.7%로 나타났으며,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9.853, p<.001).

        또한 시간관리행동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총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638, p<.001).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이후에도 시간관리행동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β=-.299, p<.01),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시간관리행동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4>와 같고, 최종 연구모형은 [Fig. 2]와 같다.

        
          <Table 4> 
				
          

          
            Path Coefficients of the Mediation Model
          
          

        

        
          
            
              	Dep. Variable
              	Pred. Variable
              	B
              	SE
              	
                β
              
              	t
            

          
          
            	SRL
            	TM
            	.870
            	.082
            	.732
            	10.649***
          

          
            	AP
            	TM
            	-.300
            	.105
            	-.299
            	-2.855**
          

          
            	SRL
            	-.138
            	.031
            	-.463
            	-4.423***
          

          
            	AP
(total)
            	TM
            	-.640
            	.078
            	-.638
            	-8.208***
          

        

        
          
            TM=Time Management; SRL=Self-Regulation Learning; AP=Academic Procrastination.
          

          
            **p<.01, ***p<.001
          

        

        

        
          
          

          [Fig. 2] 
				
          

          
            Final Research Model.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간관리행동이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340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은 -.499에서 -.187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간관리행동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Bootstrapping Results for Indirect Effects
          
          

        

        
          
            
              	Path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TM → SRL → AP
            	-.340
            	.079
            	-.499
            	-.187
          

        

        
          
            TM=Time Management; SRL=Self-Regulation Learning; AP=Academic Procrastination.
          

        

        

      

    

    

  
    
      Ⅳ.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시간관리행동,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시간관리행동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관리행동,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지연행동의 평균은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시간관리와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일정 수준 활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학업 과제나 시험 준비를 지연하는 행동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학업지연행동을 일정 수준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 학업지연행동이 대학생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지연행동이 대학생들이 비교적 흔하게 경험하는 학업상 어려움으로 보고되어 왔다(Seo, 2014; Steel, 2007).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논의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예방적 학습지원의 필요성도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간관리행동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정적 상관을, 학업지연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조절학습능력도 학업지연행동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시간관리행동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 목표와 수행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절하며, 그 결과 학업지연행동을 적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지연행동의 부적 관계는 학업지연행동이 단순한 시간관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동기·행동 조절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관리행동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Macan et al., 1990; Park et al., 2006; Steel, 2007; Wolters and Brady, 2021).

      셋째, 시간관리행동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시간관리행동이 학업지연행동을 직접적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도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시간관리행동은 학습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이러한 과정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향상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과제 회피나 즉각적 만족 추구를 조절하게 함으로써 학업지연행동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관리행동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업지연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Jung, 2005; Kwon and Kim, 2013; Park and Ahn, 2018).

      또한 시간관리행동이 학업지연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보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한 간접경로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관리행동 자체가 학업지연행동을 낮추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간관리행동이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연결되고 다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키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교육적·상담적 개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학업지연행동 감소를 위해서는 시간관리 기술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목표세우기, 자기점검, 동기조절, 학습환경조절 등의 전략을 통합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담 장면에서 학업지연행동을 호소하는 학생을 만날 때는 단순히 미루지 말 것을 권고하기보다, 계획 실행의 실패, 정서적 부담, 낮은 자기효능감 등 지연행동의 이면에 있는 자기조절의 어려움을 함께 탐색하고,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와 상담자는 학생이 주간 학습목표를 구체화하고 과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실행하도록 지원하며, 수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을 방해하는 환경적 요인을 스스로 점검·조절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셋째,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개입은 심각한 학업 부적응이 나타난 이후에만 이루어지기보다 예방적 학습지원의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 입학 초기에는 자율적인 학습환경에 적응하고 스스로 학업을 계획·조절해야 하는 과제가 증가하므로, 신입생과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시간관리행동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함께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 차이를 직접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학년에 따른 시간관리행동,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지연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고 예방적 개입의 적절한 시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0명이라는 소규모 표본을 사용하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학교 유형·전공·학년을 다양화하고 표본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주요 변인 평균이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변인의 수준이 매우 높거나 낮은 대학생에게 연구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예상되는 매개효과의 크기를 고려하여 사전 검정력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표본 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보고식 설문만으로는 실제 학습행동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학습일지나 과제 제출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활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원척도를 바탕으로 국내 고등학생에게 맞게 수정된 시간관리 척도를 사용하였으므로, 측정도구의 대상 적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조절학습능력 척도는 최근의 디지털 및 AI 기반 학습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변화된 대학 학습환경을 반영한 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은 총 1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응답 집중도가 저하되거나 무성의 응답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축약형 척도를 활용하거나 설문 구성을 간소화하고, 응답시간 및 주의력 확인 문항 등을 검토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시간관리행동,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지연행동 간의 통계적 관계와 매개경로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변인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인과적으로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며,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연구나 실험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기조절학습능력 외에 학업동기, 자기효능감, 완벽주의, 정서조절 등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연구모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시간관리행동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학업지연행동 감소를 위한 개입의 초점이 시간관리행동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통합적 향상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대학생의 학업 적응을 지원하는 학습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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